
강성익 회장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 취임’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

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이하 FIKA)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지난 

12월 17일 18시 건축센터 대강당에서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

협회, 대한건축학회 등의 건축계 인사를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

회 이상정 위원장,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개최했다.

지난 1년간 FIKA 대표회장이었던 서치호 대한건축학회 회장의 

이임사에 이어 강성익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년에는 어

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비추어 우리 건축계에 만연된 기획설계업

무에 대한 무보수 무한서비스 업무라는 고질적인 병폐 한 가지를 

고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천에 모든 건축계가 동참해 주시기

를 바라며, 기획설계업무계약서를 추가로 제정 배포할 계획”이라

며“다가오는 2013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로 앞으로의 우

리 건축계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울러, 2017 UIA 세계건축대회도 FIKA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

다. 앞으로 FIKA가 여러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계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더 더욱 하나된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FIKA(Federation of Institute ofKorean Architects)는 건축

계를 대표하는 건축 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

축학회)가 WTO관련 국제 협상 및 UIA 등의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편, 건축계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 

2월에 설립한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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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본지 2012년 11월호(523호)의 39쪽 ‘심사총평-준공건축물부문’은 준공건축

물부문 사회공공부문의 심사총평이며, 작성자는 2012한국건축문화대상 준

공건축물부문 심사위원 ‘김영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로 바로잡습니다.   

 신간안내

주거해부도감 (이미지 1컷) 

마스다 스스무 저 | 김준균 역 | 204쪽 | 더숲 

신간『주거해부도감』은 집의 구조와 설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담고 그것을 통해 우리

가 갖고 있는 생각의 각도를 새롭게 바꾸어

주는 독특한 건축책으로, 2009년 11월에 출

간된 이후 줄곧 일본 아마존 건축 분야에서 

1위를 지켜온 장기 베스트셀러다. 그리고 건

축책으로는 드물게 중국, 대만 등 여러 국가

에도 현재 판권이 수출된 책이다.

이 책은 여느 건축책들과는 커다란 차별점을 갖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도감의 형식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택설계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 특유의 재미

있는 비유와 설명으로 건축의 근본을 충실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

해 우리가 삶과 건축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려운 건축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550

점이 넘는 작고 따뜻한 일러스트와 담백한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일

반인들도 건축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승효상 저 | 284쪽  | 컬처그라퍼 

신간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는 ‘빈자

의 미학’이라는 건축철학으로 유명한 건축사 

승효상이 여행길에서 만난 건축과 그것이 이

루는 삶의 풍경들을 기록한 인문 에세이이

다. 건축사의 여행이라는 주제를 다룬 이 책

이 인문서인 이유는 이것이 전문적인 건축이

야기나 여행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삶’

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간 여러 지면에 연재했던 글들과 이전의 기록

들을 묶어서 새롭게 정리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파해 온 승효상의 건축철학이 집약되어 있는 동

시에 문필가로도 이름 높은 저자의 문학적 향취를 만날 수 있다. 

간결하고 담담히 써내려 간 문장 안에 담긴 사유의 묵직함은 오랜 

여운을 남긴다. 




